
산자부, 가짜 휘발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산업자원부는 2001년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부합동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업자원부, 환경부,

검·경찰청, 각시·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짜 휘발유 유통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산자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노린 불법 저질의 가짜휘발유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가짜 휘발유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용제), 톨루엔 등의 제조기업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짜 휘발유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대한석유협회에「가짜휘발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일반시민이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보관한 사업자 및 장소 등 관련정보

를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석유제품 품질 검사실적 (단위: 건)

구분 주유소수 검사건수
불합격 건수 불합격 내용

% 유사석유제품 품질저하
1997 9,928 47,566 178 0.37 103 75
1998 10,163 50,204 235 0.46 154 81
1999 10,390 53,291 423 0.79 332 91
2000 10,449 57,769 276 0.48 230 46

2000. 1- 9 10,304 43,034 205 0.48 180 25
2001. 1- 9 10,454 48,368 323 0.67 223 100

가짜 휘발유는 페인트 도료 희석제인 시너(thinner)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과 정상 휘발유에 등·경유

또는 솔벤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과 같은 유기용제를 혼합·제조해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짜 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상태이다.

가짜 휘발유 단속결과(2001.1-9) (단위 : 건수, %)

구분

2001. 1- 9

검사실적 불합격건수
유사석유제

품적발건수적발율 적발율

서울 2,964 21 0.71% 20 0.67%
인천 1,678 10 0.60% 8 0.48%
경기 8,952 77 0.86% 61 0.68%
강원 2,338 19 0.81% 10 0.43%
부산 2,395 13 0.54% 7 0.29%
대구 1,838 3 0.16% 3 0.16%
울산 1,328 3 0.23% 1 0.08%
경남 5,776 24 0.42% 23 0.40%
경북 3,332 28 0.84% 28 0.84%
광주 934 - - - -
전남 3,175 11 0.35% 11 0.35%
전북 4,038 65 1.61% 25 0.62%
제주 192 - - - -
대전 1,120 16 1.43% 16 1.43%
충남 2,966 15 0.51% 2 0.07%
충북 2,929 12 0.41% 8 0.27%
합계 45,955 317 0.69% 223 0.49%



가짜 휘발유 특별단속기간에 시민의 제보로 적발된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및 위반사항에 따라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및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 휘발유 사용시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홍보전단물 260만부를 전국 주요소에서 일반시민

에게 배포해 가짜 휘발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불법제조 및 사용을 근절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환

경 보전 및 석유시장 유통질서 확립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가짜 휘발유를 사용하면 △자동차 엔진 수명이 단축되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

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발암물질이 함유된 물질이 다량 첨가되며 △탈세로 국가재정에 악영향

을 미치는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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